
삼성- 현대, 연료가스 공급 협조
파이프라인 연결해 주고받기 … 연간 코스트 25억원 절감 기대

삼성종합화학(대표 고홍식)과 현대석유화학(대표 기준)가 양 기업간 파이프라인 연결을 통해 연간 2만5000

톤 규모의 연료가스를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이웃해 입주한 삼성과 현대는 2003년 1월 중 4.5Km에 걸친 연료이송 배

관공사를 착공해 2003년 4월부터 연료가스 공급을 시작키로 했다.

삼성과 현대의 전략적 제휴는 1997년 제품교환용 공동 파이프라인을 양사간에 개설한 이래 2번째 Win-Win

협력사례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은 그동안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지 내 잉여분으로 남는 연료가스를 연료가스 파

이프라인 계약 체결을 통해 현대석유화학에 공급함으로써 연간 약 25억원 이상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

현대석유화학도 그동안 값비싼 수입 연료용 벙커C유를 보다 저렴한 가스연료로 대체하게 돼 연간 약 25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1998년 이후 석유화학 빅딜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과 현대는 2000년 2월 빅딜이 무산된 이후 외자유치 등을

통한 정상화의 길을 걸어왔다.

삼성은 2003년 3월까지 프랑스의 아토피나와 50대50 합작기업을 설립해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며, 현대는 채

권단 주도로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과 현대는 앞으로 시너지(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력을 가속화해 나

감으로써 대산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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